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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기술창업은 경제 성장,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창업 후 1~2년 

이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죽음의 계곡(Death-Valley)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기술창업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창

업 초기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한 성과에 미치는 영향변수에 대한 실증 연구이다. 기술창업기업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성

과(재무적 성과,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성장의도를 제시하고, 인적 자원 특성(기업가 역량, 팀 몰입)과 성장의도와의 관계, 그

리고 비즈니스네트워크의 조절 효과를 찾는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총 30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연구 가설을 SPSS 21.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재무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에 성장의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 역량(기술 역량, 전략적관리 역량, 창의역량)과 팀 몰

입이 성장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비즈니스네트워크가 인적자원 특성과 성장의도간의 조절효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연구와 실무적 관점에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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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생존전략의 
핵심으로서 창업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하고 있다(Lee, 2013). 
우리나라도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

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

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창업의 대부분은 1인 영세 서비스업에 90%가 몰려있고, 
지식산업 창업 비중이 15%정도에 불과하다(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3). 또한 OECD의 기업 생존률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기업 생존율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OECD, 2013). 
이에 정책적 차원에서 관련 유관기관들은 창조형 창업 활성

화를 목적으로 기술 및 글로벌 가능성이 높은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반 생태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3).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성공모델

로 인정받고 있는 창업 지원 시스템이 ‘청년창업사관학교’이
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 준비 및 초기 창업단계의 기술

창업기업에게 창업교육, 코칭, 공간, 기술 및 사업비 등을 창

업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원스탑 프로그램으로서 지원함으로

써, 매년 높은 수준의 창업 성과를 내고 있다. 
창업 생태계를 살펴보면, 비록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기

반 창업을 하였더라도 많은 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전

에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을 여러 연구에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Barr et 
al. 2009; Murphy & Edwards, 2003). 기업은 창업 후 1~3년 사

이에 개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역량의 부족이 발

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일 전략적 대응을 하지 못한 기

업은 시장에서 도태된다. Timmons et al.(1997)은 기업의 시장

에서 초기에 자리를 잡고 성장을 위한 단계에 진입할 경우, 
예비 창업 단계 및 창업 초기 단계의 성공 요인과 차이가 있

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기술창업기업의 창업 후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시장 대응을 위한 전략과 조직, 그리고 

기업가의 관리자로서의 역량, 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

한 네트워크 활동 등이 요구된다(Timmons et al. 1997). 
기술창업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을 위한 선행 연구를 살펴

* 주 저자, 중앙대학교 LINC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e10vs01@cau.ac.kr 
** 교신저자, (사) 한국창업경영연구원 연구원, hwanginho@nate.com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sunny@cau.ac.kr
· 투고일: 2016-03-15      ․  수정일: 2016-04-14      · 게재확정일: 2016-04-14



이창영·황인호·김진수

5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1 No.2

보면, 첫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성공요인에 관

한 연구(Cho & Kim, 2012; Chung & Park, 2010), 둘째, 전략적 

관점에서 기업 전략과 환경 등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Bager & Schott, 2004; Sakarya, et, al. 2007), 셋째, 미시

적 행동관점에서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andler & Jansen, 1992; Mitchelmore & Rowley, 
2010)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죽음의 계곡을 기반으로 한 

생명주기 단계별 성장에 미치는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Barr et 
al. 2009; Kozan, et, al. 2006)가 진행되어, 기술창업기업의 외부

적 환경과 조직 내부의 대응 역량간의 관계 등을 설명함으로

써, 기업으로 하여 성공적인 시장 진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죽음의 계곡의 위험성이 높은 창업 1~2년된 기

술창업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국내

의 경우 폐업률이 OECD보다 높은 상황에서 성과에 영향을 주

는 관련 연구의 부족은 성장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창업기업을 통한 창조경제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현 시점

에서 기업 및 정책적 대응의 어려움을 가지게 한다. 
즉, 창업 후 1~2년 된 기술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

하도록 관련 기업들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들을 제

시함으로써,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술창업기업은 재무적 성과 이

외에 기술적 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 측면의 기술적 성

과가 있다. 더불어, 기업의 성과나 행동 등 정량적 결과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의도가 있으며,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성장

의도로서 제시되고 있다. 즉, 현재의 성과가 아닌 장기적 차

원의 재무적, 기술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의도가 중요한 요인이며(Kozan, et, al. 2006), 창업 후 1~2년 

된 기술창업기업의 성장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성장의도는 창업 기업

의 창업가와 창업 팀의 보유 특성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며

(Bager & Schott, 2004), 네트워크 활동에 따라 성장의도가 차

이가 발생한다(Sullivan & Marvel,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 후 1~2년 사이의 기술창업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성장의도를 정립하는 것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내 인적 자원의 특성에 따른 성

장의도 증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성장의도 증가에 

있어 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이러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첫째, 창업 후 1~2년 된 기술창업기업의 성과로서 

재무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를 제시하고 기업성장의도에 의한 

영향관계를 검증한다. 둘째, 기업성장의도에 기업의 인적자원 

특성이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인적자원으로서 기업가와 

팀을 고려한다. 이에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가 가진 역량 특성 

요인인 기술역량, 전략적관리 역량, 창의역량과 성장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며, 팀 특성 요인으로서 팀 몰입 수준에 의한 

성장의도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인적자원역량과 성장의도간의 
관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네트워크 활용 수준에 따라

서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검증한다. 

본 연구 결과, 학문적으로는 창업기업의 성과, 성장의도, 인적

자원 특성간의 영향관계를 제시하고, 비즈니스네트워크의 조절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죽음의 계곡과 관련된 연구들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산업측면에서는 성장단계 창업기업이 성

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도

출하여 전략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기술창업기업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존전략으로

서 창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경제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창업은 신규 일자리 증대와 

신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Lee, 
2013), 국내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의성을 갖춘 창조형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특
히 일자리 증대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창업인 기술 창업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법제상 기술창업은 제조업 전문

서비스업(전문, 과학, 기술), 지식문화사업 분야의 창업을 지

칭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분류

하고 있다. Kwun & Jeong(2012)은 기술창업기업을 연구개발, 
새로운 기술지식의 활용,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수

익 목적을 달성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Yang & 
Jung(2011) 은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였거나 혁신 활동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하였다. 기술창업기업이

란 지속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미국, 핀란드, 이스라엘 등 선진 주요국의 경우 초기 단계 

기술창업기업에 창업교육·자금·코칭·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창업의 성공을 유도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는 대표

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11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설 및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창업

사관학교는 창업공간 제공, 창업코칭, 창업교육, 기술지원, 사

업비지원 및 연계지원 등 창업계획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창업 전 과정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성공창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졸업 심사를 통한 퇴교시스템 운영과 
졸업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성장이력 추적관리 시스템을 운

영함으로써 시장 경쟁력 보유를 위한 추가적 지원 체계를 마

련하고 있다(Korean Entrepreneurship &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3). 2012년까지 2회의 성공 기술창업 졸업기업 

425개가 배출되었으며, 2013년 4월 기준 매출액 834억 원, 고

용창출, 1,352명, 지적재산권 1,328건을 보유한 튼튼한 기술창

업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다. 즉,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술창업기업들의 성과와 경제적 기여도가 가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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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어, 대표적인 한국형 기술창업 보육 사업으로 인

식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였

더라도,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많은 기업이 시장에서 퇴

출하게 된다. OECD(2013)에 따르면 2006년에 신규 설립된 제

조업 분야 기업 중 창업 1년 후 기업의 생존율은 한국이 

62%, 3년 후 생존율 또한 41%로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

하고 있다. Murphy & Edwards(2003)는 이러한 원인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개념을 기반으로 적용하고 있다. 죽음의 

계곡은 기업이 아이디어 및 기술 개발에는 성공하였으나, 개

발한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 및 역량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Barr et al.(2009) 는 창업 후 초기에 발생하는 죽음의 계곡에서 
발생하는 자금 및 인력 등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필요 자원 확보 및 전략적 행동 등 상

황에 맞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Moore(1999)는 이

러한 경우를 ’캐즘(Chasm)'으로 명명하였는데, 어떤 기업의 소

비자 계층이 선각수용자에서 다수의 실용적인 구매 계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고 그 사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기술기반의 창업기업이 보다 보편적인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창업 후 발생하는 이 과정을 어

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 
본 연구는 초기 기술창업을 성공적으로 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의 성과와 
성공의도, 그리고 관련 선행 변수와의 연관관계를 찾음으로써, 
초기 창업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이겨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2.2 기술창업기업 성과(Performance)

기업의 성과는 기업의 상황 및 특성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제

시되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성과는 매출액증가율, 투자수

익률, 시장점유율, 현금유동성, 자본수익률, 총자산증가율 등

을 활용한 재무적 성과로서 제시된다(Lee, 2012). 기술창업기

업의 경우는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기에

는 경영의 과정과 원인 및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객관적 성과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점 때문에 주관적 성과 측

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Tsai, et, al. 1991). 즉, 기술창업

기업에서 재무자료의 제공을 꺼려하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무 성과와 더불어 기술적 측면 성과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성장가능성을 측정하고 있다

(Jones, et, al. 2001). 본 연구는 기술창업기업의 성과를 결과변

수로 하며, 이에 관련된 영향관계를 증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과로서 재무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제시한다. 

2.2.1 재무적 성과 (Financial Performance)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대표적으로 시장점유율, 순이익, 매출액 

등이 있다. 최근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과 같이 재무제표에 

의한 정확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 경영자

의 주관적인 인식에 의한 재무적 성과를 적용하고 있다(Lee, 
2012). 또한 경영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한 성과가 객관적 성과자

료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고(Dess & Robinson, 1984), 결산 등

의 목적으로 하는 재무제표의 특성 상 정확하게 성과요인을 도

출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주관적 평가가 성과개념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oi & Lee, 2013). 
여러 창업기업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

에 의한 성과보다는 주관적 평가에 의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

고 있다(Lee, et, al. 2007). 본 연구는 재무적 성과를 창업 이후 

기업의 재무적인 성장 정도로 정의하며, 우리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투자 수익률, 시장점유율, 고용증가율의 수준을 창업가

의 주관적 수준으로 파악하고자 한다(Chandler & Hanks, 1994). 

2.2.2 기술적 성과(Technical Performance)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은 기존의 성과에 추

가적으로 기술적 성과(상품 신뢰성, 특성 있는 제품 및 기술

의 수 등)를 측정이 가능하다(Jones, et, al. 2001). 즉, 기술창

업기업의 역량은 기술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술적 선도가 매

우 중요하며, 성과 또한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기술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Yu & No, 2010). 또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2013)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

장을 위해 기술혁신성과가 중요하며, 기술혁신성과, 기술경쟁

력변화, 기술경영성과, 기술적 예측성과가 이에 속한다고 하

였다. 기술경쟁력변화 성과는 기술경쟁력 향상도 및 시장경쟁

력 향상, 시장의 지배력 등으로 측정하고 기술경영성과는 자

금유동성, 경영실적 등으로 기술적 예측성과는 지적재산권 취

득 및 파급효과, 기술이전 판매 예측, 기술축적 활용효과로 

제시하였다. 즉 혁신을 추구하는 기술창업기업일수록 기술적 

혁신성의 결과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요소이

다(Grandi & Grimaldi, 2003). 본 연구는 기술적 성과를 창업 

이후 기업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개발 및 관련 재산권 출원 

등 기술적 파급효과로 정의하며,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현황 

등의 요인을 활용한다(Chandler & Hanks, 1994).

2.3 기술창업기업 성장의도(Growth Intention)

Eisenhardt & Schoonhoven(1990)은 성장을 기업의 경영 규모 

및 기업 활동에 의한 성과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정의하

였으며, Kozan, et, al.(2006)은 성장을 양적인 측면에서 규모 

및 세력 등이 커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즉 성장은 창업 

기업이 얼마나 양적, 질적으로 규모가가 변화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창업에서 중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창업기업관련 연구에서 성장의도는 미래적 성장관점에서 접

근하고 있다. Dutta & Thornhill(2008)은 성장의도를 창업기업

의 목표 또는 포부로서, 기업이 성장궤도에 이르도록 수행하

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더불어 기업의 성장에 대한 동기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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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예상 이익을 기반으로 필요 비용과 비 금전적 방향성에 

대한 예상을 기반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성장의도는 기업의 

실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다(Kozan, et, al.  
2006). LeBrasseur et al.(2003)은 창업기업의 성장의도를 실제 

성장 행동에 대한 선행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향후 2년동안 

새로운 제품, 서비스 제공, 인력 고용, 설비 구매 등에 대한 

시장에 대한 대응 및 성장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함으

로써 성장가능성을 파악하였다.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성장의

도는 시장 성장의도로 구성된 일반적 성장의도와 달리 기술

에 대한 개선의도를 포함한다 (Park & Ku, 2007). 즉, 기술적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측면

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진다. 
기업의 성장의도의 세부 요인을 살펴보면, Gundry & 

Welsch(2001)는 성장의도를 전략적 성장 및 시장확장의도로 

명명하였다. 그들은 전략적 성장 및 확장의도를 자신의 기업

을 확장하기 위해 기업이 특정 전략을 활용하려는 정도로 정

의하고, 시장 확장의도, 기술적 변화 의도, 투자기업 분석 의

도, 운영 계획의도, 그리고 조직 개발 의도로 세분화하였다. 
Kozan, et, al.(2006)은 성장의도를 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계획

의도로서 정의하였으며 기술측면, 시장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Park & Ku(2007)은 국내 창업기업의 성장의도를 기술개선의

도, 시장확장의도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시장 확장의도를 새

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정

도로 정의하였으며, 기술개선의도는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 
그리고 숙련공을 도입하려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시장확장의도와 기술개선

의도를 기업의 성장의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또한, 시장확

장의도와 기술개선의도는 기술창업기업의 공통적인 성장의도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가지의 의도를 기업의 성장의도

의 하부요인으로 제시한다. 
기업의 성장의도는 자체로 결과변수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성과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즉, 미래적 관점을 반영하는 성장의도는 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활로를 개척하는 과정을 함께 의미하기 때문에, 성장의도의 

결과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 Venkatraman & Ramanujam(1986)
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

업의 경영방식과 창업가의 성장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Chandler & Hanks(1994)는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적 측면의 성

과의 중요성이 높으며, 전략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Chung, et, al. (2012)는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의 기업가 의지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즉,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재무적 성

과뿐 아니라 기술적 성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기술창업기

업의 성장의도가 성과(재무적성과,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1 기술창업기업의 기업성장의도는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기술창업기업의 기업성장의도는 기술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기술창업기업 인적자원(Human Resource)
기업의 성과는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창업 및 경영 분야 연구의 핵심주제이다(Rainey, 
2003).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활동 수준을 높이기 관점을 살

펴보면, 대표적으로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View)이 제

시되고 있다(Barney, 1991). ‘자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Assets), 역량(Capabilities)을 의미한다

(Kim & Lee, 2014). 기업은 남들이 쉽게 보유하지 못하는 핵

심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 우위

를 가져가고자 한다. 대표적 자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Lee & 
Whitlord(2012)은 인적자원, 재정 자원, 조직구조가 있다고 하

였으며, Barney(1991)은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조직적 자원

이 있다고 하였다. 각각의 자원은 기업에서 필요한 요인이다. 
창업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원은 필요하다. 특히 창업기업

의 특성 상 기업가 및 팀의 수준에 의해 성장가능성을 인정

받거나 자금 투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중요

성은 매우 높다(Yoon & Kim, 2009). 본 연구는 기술창업기업

의 성장의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인적자원 특성

을 반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즉,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역

량과 창업 후 조직된 팀에 대한 일체감에 의하여 성장의도와 

성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4.1 기업가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e)

역량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 내부의 조직구성원들이 보유하

고 있는 총체적인 기술, 지식, 문화 등 기업의 핵심을 이루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Prahalad & Hamel(1990)은 핵심역량을 기

업이 경쟁기업보다 상대적 경쟁우위에 있는 조직 내 능력으

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경쟁과 기술의 신속한 변화로 시장에 

대한 명확한 예측의 어려워짐에 따라 외부환경 위주의 경영

전략이 아닌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인 우월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다고 보았다.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 조직

의 구조가 명확하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원의 

몰입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지속적 성장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Baron & Markman, 2003; Chandler & Jansen, 1992). 즉 기업

가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은 특정 직무에서 효과적이거나 뛰

어난 경영성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특성 연구의 

보완적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Yoon & Kim, 2009). 
많은 연구에서 기업가적 역량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Lerner & 
Almor(2002)는 이스라엘의 여성 창업가의 기업가적 역량을 분

석하였으며, 관리적 역량으로 재무, 인적자원관리, 운영 및 전

략적 관리를 세분화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역량으로 창의와 마

케팅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관리적 역량과 창의기반의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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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Smith & Morse(2005)는 기업가 

역량을 마케팅, 재무와 같은 기능적 역량, 개인 기술과 리더 

동기 부여와 관련된 기술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즉, 관리 기

반의 기능 역량과 기술 역량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Chandler 
& Jansen(1992)는 창업 후 기업가가 수행해야할 역할을 창의적 

활동 기반의 창업가적 역할, 효과적 조직 및 전략 접근의 관

리자적 역할, 기술 기반의 경쟁력 보유를 위한 기술-기능적 

역할로 구분하였으며, 성공적 창업 및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라고 하였다. 즉, 창업 후 기업가가 
능동적으로 보유해야할 역량은 세부적으로 다양하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량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기술창업기업에 맞추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기술 역량, 전략적관리 역량, 창의 역량으로 구분한다.

2.4.1.1 기술 역량(Technical Competence)

기술창업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경영성과를 산출하게 할 수 있는 지식, 기술에 대한 능력이 

중요하다(Yoon & Kim, 2009). 기업가는 특화된 영역에서의 

기술과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기술창업 기업의 외

적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요인이기 때문이

다(Chandler & Jansen, 1992). 이러한 기술성취역량은 창업이전

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Schmitt-Rodermund(2004)는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인 기업가정신을 보유하기위해서는 사전

에 기술 및 리더십 등의 기업가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2.4.1.2 전략적관리역량(Strategic Management Competence)

Mitchelmore & Rowley(2010)는 기업가 역량에 대한 메타분석

을 통하여 비즈니스 및 관리에 대한 역량의 요인들을 도출하

였다. 그들은 조직의 장기적 측면에서 필요한 관리 시스템 개

발과 자원 습득, 재무 및 기타 전문적 업무에 대한 스킬, 그

리고 목표 및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이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기업가 역량이라고 보았다.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

기 위해서는 조직이 보유한 본질적인 업무의 수행과 관련 프

로그램 및 절차에 대한 개발, 그리고 업무 성과 평가가 중요

하다(Wheelen & Hunger, 1995). 즉, 기업가의 조직에 대한 전

략적 측면의 관리가 조직원들의 책임의식과 업무 포지션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다

(Chandler & Jansen, 1992). 

2.4.1.3 창의 역량(Creative Competence)

창업가가 보유해야할 기본적인 역량은 창업 기회 발견 및 

지속적 환경 변화에 대한 혁신적 활동의 가능성이다. 창의성

은 기존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변형, 재구성하여 신시장을 개

척하는데 필요한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다(Kim, 2005).  
Chandler & Jansen(1992) 는 외부 환경적 현황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전략화 할 수 있는 창업가적 역할이 

창업기업에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창업가적 역할을 하

기 위한 역량으로 핵심적 기업가적인과 관련된 능력인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벤처의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창의역량의 세부 요인을 살펴보면, 
Mitchelmore & Rowley(2010)은 아이디어 제네레이션, 혁신 기

술, 비전, 기회 발변, 제품 혁신, 창의력, 위험감수성, 기회를 

위한 환경 분석이 중요한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2.4.1.4 기업가 역량과 성장의도와의 관계

Littunen(2000)은 창업기업이 내외부 환경 대응을 통한 생존

을 위해서는 기업가적 특성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역량이 필

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 전략, 
상품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구조화는 초기 창업 기업(1~3년)
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의 목표와 상품 정책, 그리고 시장 대

응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Bager & Schott(2004)는 

성장에 대한 기업가의 기대는 기업가의 역량과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들은 기

업가의 역량은 비즈니스 특성, 위험 인지, 네트워크 등을 수

행할 수 있는 기반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가의 역량이 

높을수록 성장에 대한 기대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Kim(2005)
은 기업가역량을 경영자원으로 보았으며, 기술창업기업에서 

기업가역량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

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기업가역량(기술역량, 전략적 관리

역량, 창의역량)과 성장의도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

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3: 기업가의 기술적 역량은 기업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기업가의 전략적관리 역량은 기업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기업가의 창의 역량은 기업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2 팀 몰입(Team Commitment)

기술 중심의 신생 기술창업기업은 창업자 개인 또는 소수의 

핵심인력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으며(Cooper, et, al. 1994), 
이들은 기술창업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있어서 중요할 역할

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사항들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기업성장에 따른 조직 시스템 형

성에 영향을 준다(Baron et al, 1996). 
창업기업이 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자

의 능력이 중요한데, Stuart & Abetti(1987)는 경영자가 조직내 

모든 업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3명 이상의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할 경우 팀의 수준

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직에서 구성원이 조직에 헌신하거나 일체화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업무 등 자신의 분야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을 가진다(Murrell & Sprinkle, 1993). 이러한 일체화성향

이 몰입(Commitment)이다. Steers(1977)은 몰입을 조직에서 개

인들의 일체화 정도와 관여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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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구성원들 간에 차이가 있으나, 구성원들이 몰입을 하도

록 조직 환경이 구축될 경우 조직원들은 더욱 헌신하는 경향

이 있다(Brockner et al. 2004). 즉 창업기업의 경우 팀의 구성

원들이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할 경우 업무에 대한 성

과가 높아진다. 또한 벤처기업의 팀의 규모가 클수록, 팀 구

성원의 이질성이 높을수록 즉, 팀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추가적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기업의 성과가 높아진다

(Chandler, et. al. 2005).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기술

창업기업에서 구성된 팀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 수준이 높아

진다면 성장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H6: 팀 몰입은 기업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비즈니스네트워크(Business Network)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Choi(2010)는 기업들 간의 

관계와 경쟁우위 창출 및 유지를 위한 다양한 관계 활동의 

상호간의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Street & Cameron(2007)은 
네트워크를 기업이 획득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 지식 및 자

원과 같은 유․무형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창업기업의 환경과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행동 이해 및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서 기업이 필요한 자원, 기술,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잇도록 하는 기반 요인이다(Choi, 2010), 
즉, 기업 외부의 조직이 소유 및 통제하고 있는 자원에 대하

여, 기업에서 원활한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요인이다. 
경영 및 창업 시 사용되는 비즈니스네트워크는 창업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로부터 형성되는 비즈니스 

관계를 지칭한다(Anderson, et, al. 1994). 비즈니스네트워크는 

실행자, 행동, 네트워크 원천으로 구성되고, 기업 단위, 조직 

단위, 개인 단위로 실행자가 네트워크 원천(자원 등)을 얻기 

위하여 행동하게 된다(Ismail, 2012). Turnbull, et, al.(1996)은 

성공적인 기업가는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개인적 상호작

용과 같은 사회적 자산을 가짐으로써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즉, 기업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네트워크

를 보유하고 있는가가 기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쟁

우위를 위한 필요 자원이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자원 동원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다. 즉 

기업가 및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네트워크, 기업 
간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선택 등이 초기 창업기업의 부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천이 된다(Kwun & Jeong, 2012). 따라

서 기업의 비즈니스네트워크는 타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된다. 
창업기업이 적정 네트워크를 보유 및 활용하는 것이 기업성과 

및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 Littunen(2000)는 창업 후 1~3년 중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중 한 가지를 내외부적 상호작용 기반의 

네트워크로 보았으며 지속적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요건

이라고 하였다. Zaheer, et, al.(2000)는 기업의 혁신적인 기능과 

네트워크 구조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Kozan, et, al.(2006)은 창업기업의 성장의도는 환경 기반 기회 

발견과 강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기회 발견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필요 자원를 획득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Sullivan & Marvel(2011)은 중소 창업기업에서 창업가의 지식과 
네트워크강도가 높을수록 조직의 지속적 성장의도를 위하여 

조직원을 더 많이 고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인적 역량과 성장의도간의 관계에서 비즈니스 네트

워크 수준에 의해 받는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7a: 기술 역량과 성장의도 간의 관계에서 비즈니스네트워

크는 강화효과를 할 것이다. 
H7b: 전략적관리 역량과 성장의도 간의 관계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강화효과를 할 것이다. 
H7c: 창의 역량과 성장의도 간의 관계에서 비즈니스네트워

크는 강화효과를 할 것이다. 
H7b: 팀 몰입과 성장의도 간의 관계에서 비즈니스네트워크

는 강화효과를 할 것이다. 

Ⅲ. 연구 모형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창업 후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재무적 성과,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의도와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원의 특성 유형(기업가 역량 요인과 팀 몰입 

요인간의 관계를 설정 및 증명함으로써, 창업 후 나타날 가능

성이 높은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또한 인적자원 특성과 성장의도간의 관계에서 비즈

니스 네트워크 수준에 의한 조절 효과를 찾음으로써, 비즈니

스 네트워크 활동의 영향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

적에 기반하여 제시하는 연구 모델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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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기업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기

업가 역량 요인(기술 역량, 전략적 관리 역량, 창의 역량)과 

팀 요인(팀 몰입)을 제시하며, 기업 성장의도가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인 재무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분

석한다. 또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성장의도는 기술개선의도와 시장확장의도 요인으로 구성된 2

차 요인이며, 그 외의 변수들은 1차 요인이다. 관련 요인들의 관

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며, 서베이를 위한 설문 개발을 위하여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현황에 맞는 연구변수를 정의하였다. 
기업가의 기술역량은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기업가의 

역량 정도”로 정의하며, Chandler & Janseon(1992)와 Baum et 
al.(2001)의 연구를 기반으로 기술획득 제휴 능력, 혁신 능력, 기
술인력 확보 및 활용 능력으로 구성된 3개 항목을 활용한다. 전

략적 관리 역량은 “조직의 전략수립 및 관리를 위한 기업가의 

역량 정도”로 정의하며, Chandler & Janseon(1992)와 Smith & 
Morse(2005)의 연구를 기반으로 전략 목표 보유, 철저한 환경 

분석, 전략변화로 구성된 3개 항목을 활용한다. 창의역량은 “새
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기업가의 역량 정도”로 정의하

며, Chandler & Janseon(1992)의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

어 도출, 새로운 생각의 도출, 타 분야의 것을 내 분야에 적용

으로 구성된 3개 항목을 활용한다. 팀 몰입은 “팀에 대한 개인

의 일체화하는 성향의 정도”로 정의하며, Stuart & Abetti(1987)
와 Chandler, et, al.(2005)의 연구를 기반으로 창업팀에 대한 충

성도 느끼는 정도, 팀과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정도, 팀에 대한 

높은 신뢰감 정도로 구성된 3개의 항목을 활용한다. 
성장의도의 세부 요인인 시장확장의도는 “새로운 시장에 진

출하거나 시장 점유율 높이려는 정도”로 정의하며, Kozan, et, 
al. (2006)와 Park & Ku(2007)의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

스도입의향, 새로운 시장 진입의향, 영업 영역 확장의향, 유통

채널확장의향의 정도로 구성된 4개 항목을 활용한다. 기술개

선의도는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 숙련공을 도입하려는 정도”로 
정의하며, Kozan, et, al.(2006)과 Park & Ku.(2007)의 연구를 

기반으로 전산화 의향, 시스템 업그레이드 의향, 장비의 교체 

의향, 설비 확장 의향의 정도로 구성된 4개 항목을 활용한다. 
재무적 성과는 “창업 이후 기업의 재무적 성장 정도”로 정의

하며, Chandler & Hanks(1994)의 연구를 기반으로 매출액 증가

율, 투자 수익률, 시장점유율, 고용증가율로 구성된 4개의 항목

을 활용한다. 기술적 성과는 “창업 이후 기업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개발 및 관련 재산권 출원 등 기술적 파급효과”로 정의하

며, Chandler & Hanks(1994)와 Grandi & Grimaldi(2003)의 연구를 

기반으로 신제품/신기술 개발속도 향상, 기술파급효과 발생, 기
술혁신에 의한 비용절감효과 발생, 기술혁신에 의한 지석재산

권 등록 증가, 생산기술 및 노하우 증대로 구성된 5개의 항목

을 활용한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위한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활동 정도”로 정의하며, Boso, et, al.(2013)

의 연구를 기반으로 공급자와의 상호작용, 판매자와의 상호작

용, 경쟁사와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4개의 항목을 활용한다. 

3.3 데이터 수집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창업 후 1~2년 이내의 기술 기반 사

업체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졸업 기업 
212개, 2기 졸업 기업 21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유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국내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

이면서, 기관의 프로그램을 1년간 받은 기업들의 경우 졸업 후 
기업 성장에 대한 의지가 높고 지속적인 매출 발생하고 있어, 
국내 기술창업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들이기 때

문이다. 즉, 성장가능성 측면과 실제 성과 측면을 모두 고려 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샘플링이 국내 

기술창업기업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을 실

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425개 전체 졸업기업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연락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그리고 

부차적인 유의점들을 설명하였다. 이중 설문 응답을 허락한 

기업 306개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에 대하여 미응답 부분이나 오류 부분이 있을 경우 재 

연락 및 방문을 통하여 재확인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9
월에서 10월까지 약 한달 간 수행하였으며, 설문 수집은 방문 

시 직접 받거나 시간 상 문제가 된 기업의 경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

한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Ⅳ. 가설 검증

4.1 설문응답기업의 표본 특성

본 연구는 창업 기업의 성과 및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

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들을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Table 1>과 같다.

Demographic 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
All 306 100.0%

Start-up
Type

Private 104 34.0%
Corporation 202 66.0%

Graduation
Frist 135 44.1%

Second 171 55.9%

Star-up
Experience

Experience 107 35.0%
Non-Experience 199 65.0%

Business
Industry

Knowledge / S/W 81 26.5%
Machinery 60 19.6%

Electric / Electronic 74 24.2%

Information
Communication

20 6.5%

Environmental Energy 6 2.0%
Biotechnology 8 2.6%

Fiber 30 9.8%
Others 27 8.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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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신뢰도는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판

단하는 개념이며,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각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신뢰성 검정 기준치는 0.7이
상이다(Nunnally, 1978). 설문은 9개 변수, 33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2개 변수를 제외하였다 

(기술역량 1, 비즈니스네트워크 1). 또한 9개 변수 중 시장확

장의도, 기술개선의도는 성장의도의 세부 요인이다. 시장확장

의도는 Cronbach's Alpha가 0.887, 기술개선의도는 0.891로 나

타났으며, 이차 요인을 적용한 후 총 8개 변수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737에서 0.931로 나타나 권장치이상으로 신뢰

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

하여 item loading 값을 도출하였다. item loading값은 0.5이상을 
요구하며, 분석 결과 가장 낮은 값이 0.657로 나타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타당성은 연구 변수들이 상이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타당성 분석은 

공분산 구조를 이용한 모수추정법을 기반으로 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검증을 하고, 적합도가 기준치 이

상으로 도출될 때, 도출된 값을 이용하여 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해 
검정한다. 성장의도가 2차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구수준을 확보하였다(X²/df =1.454, 
RMR=0.035, GFI=0.904, AGFI=0.878, CFI=0.973, RMSEA 
=0.039) (Fornell & Larcker, 1981, Joreskog & Sorborm, 1996). 
집중타당성은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중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 값을 사용하였다. 개념신뢰도(CR)는 일반적으로 그 값

이 0.7이상, 평균분산추출(AVE)은 0.5 이상을 요구한다(Wixom 
& Watson, 2001). 개념신뢰도를 계산한 결과 가장 낮은 값인 

성장의도가 0.795, 평균분산추출은 기술적 성과가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나 (0.542) 모두 권장치 이상으로 결과가 도출되

어 개념신뢰도를 확보하였다<Table 2>. 

Note 1. TC(Technical Competence), SC(Strategic Management Competence),
CC(Creative Competence), TC(Team Commitment), GI(Growth Intention),
FP(Financial Performance), TP(Technical Performance)
Note 2. a = second order construct

더불어,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평균분산추출 값과 Person 
상관관계 분석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판별타당성은 구성개념의 상관관계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보다 낮아야 한다. 

Variables 1 2 3 4 5 6 7
TC 0.919 　 　 　 　 　 　
SC .48** 0.820 　 　 　 　 　
CC .49** .50** 0.894 　 　 　 　
TC .44** .46** .32** 0.932 　 　 　
GI .56** .53** .52** .50** 0.814 　 　
FP .22** .30** .17** .31** .27** 0.835 　
TP .32** .34** .28** .42** .35** .46** 0.736

<Table 3> Results for Discriminant Validity

Note 1. values in bold type along the diagonal indicate the square root of the AVE
Note 2. ** : p < 0.01

분석 결과, AVE 값의 제곱근이 종과 회의 상관계수 값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상관관계가 전체적으로 0.5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4.3 주효과 분석

측정 모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후, 연구 모형에

서 제시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구조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 연
구 변수들간의 영향관계 규명, 그리고 내생 변수에 대한 결정

계수(R2)에 대해서 도출한다. 
첫째,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 결과 선행연구에서 요

구하는 수준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4>. 

Fit Indices X²/df RMR GFI AGFI CFI RMSEA
Value in Study 1.648 0.06 0.908 0.882 0.967 0.046
Recommended

Value
< 3 < 0.06 > 0.9 > 0.8 > 0.9 < 0.05

<Table 4> Fit Indices of Structural Model

둘째, 경로계수를 통하여 연구 변수들간의 영향 관계 및 연

구 가설을 검증하였다<Figure 2> <Table 5>. 

<Figure 2>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Variables
Factor

Roading
Cronbach’s

Alpha
CR AVE

TC
.726
.788

0.812 0.916 0.845

SC
.751
.746
.742

0.778 0.891 0.672

CC
.844
.856
.819

0.872 0.922 0.799

TC
.841
.889
.871

0.931 0.952 0.869

GIa
.820
.746

0.737 0.795 0.663

FP

.880

.869

.863

.843

0.921 0.902 0.697

<Table 2> Results for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TP

.743

.764

.804

.657

.733

0.844 0.85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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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Path

Coefficient
t-value Result

H1
Growth Intention ⇒

Financial Performance
0.409 6.106** Support

H2
Growth Intention ⇒

Technical Performance
0.585 8.057** Support

H3
Technical Competence ⇒

Growth Intention
0.307 3.880** Support

H4
Strategy Competence ⇒

Growth Intention
0.330 3.788** Support

H5
Creative Competence ⇒

Growth Intention
0.202 2.774** Support

H6
Team Commitment ⇒

Growth Intention
0.293 4.745** Support

<Table 5> Summary of Main Effect Model Tests

Note 1. ** : p < 0.01

성장의도는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성장의도는 재무적 성과(β=.409, t=6.106)에 유

의수준 .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성장의도는 기술적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 2을 검증한 결과, 성장의도는 기술적 성과

(β=.585, t=8.057)에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은 채택되었다. 
기술적 역량은 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기술 역량은 성장의도(β=.307, t=3,880)에 유의

수준 .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전략적관리 역량은 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을 검증한 결과, 전략적관리 역량은 성장의도

(β=.330, t=3,788)에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은 채택되었다. 창의 역량은 성장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5을 검증한 결과, 창의

역량은 성장의도(β=.202, t=2,774)에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팀 몰입은 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6을 검

증한 결과, 팀 몰입은 성장의도(β=.297, t=4,745)에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 분석 추가 결과인 내생변수

(Endogenous Variable)에 대한 결정계수(R2)를 도출하였다. 
<Figure 2>에서와 같이 각 결과변수들의 설명력은 16.8%에서 

84.6%까지로 나타났다.  

4.4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는 기술창업 기업의 인적 역량인 기업가 보유 역량

(기술역량, 전략적관리 역량, 창의역량)과 팀 몰입이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창업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의해서 강화된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한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메트릭 변수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영향 모델

(Interaction Effect Model) 검증을 통하여 종속변수가 성장의도에 
어떤식으로 영향을 주는 가를 검증한다. 또한 본 연구는 비즈

니스네트워크가 강화효과(Enhancing Effect)를 줄 것으로 판단

하고 개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 

가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각 요인별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SPSS 21.0의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SPSS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조절효과의 종류

(강화효과)를 명확히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Hayes, 2013).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가 모두 연속변수

이기 때문에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실시하였으며,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Variables
Model 1 Model 2

B S.E B S.E
TC .248** .059 .235** .058
SC .128* .062 .154** .062
CC .215** .049 .223** .052
TC .171** .044 .124* .045
BN .172** .050 .179** .050

TC x BN -.075 .087
SC x BN .164** .073
CC x BN .043 .058
TC x BN -.155* .055

R2 0.497 0.520
adjusted R2 0.489 0.505
△R2 0.497 0.023

F 59.283** 35.606**

<Table 6> Summary of Moderation Model Tests

Note 1. BN (Business Network)
Note 2. * : p < 0.05, ** : p < 0.01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총 4개의 가설 중 2개의 가설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관리 역량과 비즈

니스네트워크와의 상호작용효과(β= 0.164, t =2.59)와 팀몰입과 

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상호작용효과(β= -0.155, t = -2.524)가 

성장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b와 가

설7d는 채택되었다. 또한, 수정된 R2값이 상호작용효과를 적용

하기 전보다 0.023 값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비즈니스네트워크

가 포함된 모델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상호작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항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전략적관리 역량과 팀 몰

입과 비즈니스네트워크가 어떠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분석 한다. 조절변수의 특정값에서 독립변수가 가지는 기울기

를 측정하기 위하여 단순기울기(Simple Slope) 방법을 사용하

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략적관리 역량의 경우, 전략적관리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비즈니스네트워크에 의한 성장의도 수

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몰입의 경우, 낮은 비즈

니스 네트워크는 팀 몰입이 높아질수록 큰 수준으로 성장의

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비즈니스 수준 집

단은 팀 몰입과 관계없이 성장의도에 높은 영향관계인 것으

로 나타났다 <Figure 3>.  

<Figure 3> Moderating Effect of Busines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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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향후 연구

창업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중 기술기반의 창업은 대기업 및 일반 중소

기업보다 고용창출 및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기술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인 지원 및 노

력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창의 기반 혁신 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통한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계형 창업이 많은 실정이고, 창업 후 생

존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술창업기업을 성공적으로 배출

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정책적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창업 후 성장 단계에 진

입하기 위한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대책 및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 연구를 통하여 기술창업기업의 지속적 성

장을 위한 성과와 성장의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요인을 제시하

고 요인간의 상관관계 및 비즈니스네트워크의 수준에 의한 영

향력 차이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링에 기반

한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성장의도와 기업 성과(재무적 성과, 기술적 성과)간

의 관계는 긍정적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과는 시장에서 존속을 위하여 중요한 결과변수이며, 기술 창

업기업에서 성과는 재무적 부분과 기술적 부분이 있다. 기술창

업기업은 초기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 관점에서의 성장의도가 창업기업에게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성장의도와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장

기적 측면에서 기술창업기업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

장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둘째, 기업성장의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 요인으로서 인적 자

원 특성(기업가 역량, 팀 몰입)을 제시하였으며, 긍정적 영향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세부적으로 기업가역량을 기술역

량, 전략적관리 역량, 창의 역량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기

업가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성장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창업기업의 인적자원 중 기업가가 보유해야

할 역량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영

의 관점에서 전략적 관리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

속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창의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

함을 제시한다. 또한, 기술창업기업에서 구성한 팀에 대하여 

팀원들의 몰입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성장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원들의 조직에 대한 일체감이나 충

성도가 높아지면, 자발적인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며, 성장의도를 높이는 기반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술창업기

업의 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비즈니스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비즈니스네트워크는 독립변수 요인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인적자원이 성장의도를 높이지만, 비즈니스네트워크를 

보유한 수준에 의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전략적관리 

역량과 팀 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창업 후 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량인 전략적관리 
역량으로 인한 지속적 성장의도는 비즈니스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강화된다. 또한 팀 몰입의 경우 팀 몰입이 높아질수록 
비즈니스네트워크가 낮을 경우 성장의도가 더욱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즈니스네트워크가 낮은 집단에게 팀 

몰입이 높을 경우 성장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팀 몰입의 중

요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비즈니스네트워크를 위한 조직차

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는 성장의도로 나타남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창업기업의 성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자 성장

의도간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기술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며, 성과는 반

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창업 후 1~2년된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성장의도와 성과(재무적, 기술적 성

과)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업의 의

도는 재무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술창업기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 성

장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야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죽

음의 계곡 및 기술 창업기업의 연속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인적자원관점에서 제

시하였으며, 창업의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기술창업기업에게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술창업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가의 역량을 기술역량, 전략적관리 역량, 창의역량으로 

제시하였으며, 팀 몰입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창업기업이 보

유하게 되는 인적 자원이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긍

정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의 계곡의 
극복에 있어 팀과 기업가가 보유해야할 추가적인 요인과 관

련된 연구에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비즈니스네트워크의 조절효과 검증을 통하여 성장의

도에 미치는 강화효과를 제시하였다. 비즈니스네트워크는 창업 
초기의 경우 기업가가 보유해야할 역량이지만, 조직으로서 확

장이 될 때는 팀원들이 보유해야할 관점이기도 하다. 특히 기

업가 측면에서는 조직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조절 요인이며 

팀 측면에서는 팀 몰입 수준에 의하여 성장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조절요인이다. 기술창업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보

유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비즈니스네트워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즈니스네트워

크에 의한 성장관련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창업기업이 재무적, 기술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성장의도를 가져야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기업성장의도는 

장기적인 관점의 요인이며,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기

술창업기업이 단기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은 죽음의 계곡을 벗

어나는 것의 어려움을 가질수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및 팀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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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해야할 마인드가 성장을 위한 방향성임을 제시한다. 
둘째, 기업성장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가 단순히 기술 

역량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전략적 관리 측면의 역량과 지속적 
개선 측면의 창의 역량을 함께 보유해야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팀을 구성할 때, 팀원들을 얼마나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대한 팀원들의 충성도 및 일체감의 정도가 기업성장의

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

업기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기업가 및 부서 또는 팀의 장이 
생각하고 보유해야할 특성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셋째, 비즈니스네트워크 수준이 인적자원에 의한 성장의도 

영향에 강화효과를 가진다. 비즈니스네트워크는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의 성장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변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술창업기업

에게 비즈니스네트워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기업성장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략적 행동의 필

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창업기업의 산업별 분석을 통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표본이 306
개로 기술창업기업 업종별 특성을 전체적으로 분류하기 어려

움이 있었다. 즉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분석을 통한 성과, 성

공의도, 그리고 관련 선행 요인간의 연관관계를 도출한다면,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성장의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단편적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과 및 성장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설문 

시의 창업가의 생각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행동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즈니

스네트워크의 경우 실제 행동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술창업기업에 있어 인적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이 실제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시간적 흐름에 대한 기업의 성

장의도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반복관찰을 수행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상세 분석을 수행하지 못

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에 직면할 가

능성이 높은 1~2년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성
장단계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창업기업의 성

장단계는 기업마다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단계별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와 팀 특성에 

기반하여 성장의도 및 성과간의 연관관계를 찾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기업의 인적 요인을 기반으로 요인을 제시하

였으나,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기술적 

특성 부분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 인적 특성과 기술적 특성, 
그리고 네트워크 특성간의 연계는 차별화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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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ology-based start-ups have great economic ripple effect such as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erefore, a strategic approach 
is required in order for such start-ups to continuously grow. However, many technology-based start-ups do not survive the Death-Valley 
and are being eliminated from the market. This is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ing variables that have impact on their performance. 
This study presents growth intention and influencing variables that have impact on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technological 
performance) based on previous research on technology-based start-up. Also,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e, team commitment and growth intention, and finds the effect of controlling business-network.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performed in order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is. Survey was conducted on the firms that have been certified by Youth Startup 
Academ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A total of 306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survey. An empirical test was 
conducted on the research hypothesis using SPSS 21.0 and Amos 22.0.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 shows that growth intention has 
positive influence on both financial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e (technological competence, strategic 
management competence, creative competence and team commitment) has positive influence on growth intention. Also, the research 
proved that business-network has regulation effect between human resource trait and growth intention. The result of our study will 
provide practical insight to future start-ups for continuous growth and successful running of their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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